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공동담화문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이사야 1장 17절)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은 미국 미네소타 교회협의회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미네소타는 인종 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었으며, 최근에도 백인 경찰관에 의해

서 젊은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산적한 문제점들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자신들의 경험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덤덤히 

이 일을 서술하고 있지만 미네소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

랜 부조리의 역사를 일일이 들춰서 다시 들여다보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인종 분리적 시간이라는 … 사실은 우리나라의 비극 가운데 하나이자 가장 수치스러운 비

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일치와 인류의 불일치 간의 접점을 드러내는 이 연

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분열의 뿌리는 죄, 다시 말해 주님께서 피조물 전체에 바라시는 

일치를 거스르는 태도와 행동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2023년의 우리의 상

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일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여

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

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힘겹게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의 생

각보다 더 빨리 더 맹렬하게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의 병폐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려 줍니다. “선을 행하여라, 공정

을 추구하여라!”(이사 1:7) 미가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

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사

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오랜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의미입

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공의란 

회복적 정의이며, 침묵 당한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며, 불의를 만들고 유지하는 체제를 바꾸

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마땅한 권리를 반드시 누리도록 촉진하는 세상을 만들어

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봅시다. “폭동은 침묵 당한 이들의 언어이다.” 정

치나 법의 잣대로 보면 폭동은 납득받지 못할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폭동은 사

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재빠른 대책과 도움이 없이는 

사회가 존속되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는 이전의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 가운

데 있는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우리 시대에도 울려 퍼지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이 누구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악행과 불의에 맞서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통찰을 어

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입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갈라진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노력 끝에 일치에 대한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

러한 성과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봅시다. 선을 행하고, 공정을 추구하며 그리스

도의 향기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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